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세계 첫 대규모 로이터 사진전 한국서 열려…6월25일부터 예술의 전당

GALLERY
● 1300만장에서 엄선한 450장 선보여      ● 시선의 흐름에 따른 공간 스토리      ● 진구의  목소리 기부로 만든 오디오가이드      ● 4인 4색 기자의 눈, 그들의 카메라      ● 마스터피스를 닮은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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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02

보도사진의 역사를 함께 한 로이터

세상의 기록 450여점 

처음으로 선보이다

세계 3대 통신사의 하나인 로이터통신사의 주요 사
진 작품을 소개하는 <로이터사진전: 세상의 드라마
를 기록하다>를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로이터 본사의 협조를 받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600여 명의 로이터 소속기자가 매일 1600여 장씩 제
공하고 있는 사진들과 로이터 社가 보유한 1300만 장 
이상의 아카이브 자료 가운데서 엄선한 450여점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시다. 
 기자의 눈으로 포착한 세계 각지의 현장 사진들과 
그곳에서 영위되는 다양한 삶의 단면을 통해 로이터
만의 개성 있는 보도사진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
획하였다. 
　로이터 사진전은 여러 사람의 삶을 다양한 각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로이터 기자들의 기록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차별화된 보도사진을 추구
하는 로이터 소속 기자들의 사실과 감성이 혼재한 독
특한 보도사진을 소개한다. 그들은 보도 사진기자로
서 사실 전달의 기능적 측면을 중요시 하되, 사진가
로서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시킨다. 때론 덤덤하게, 때

론 역동적으로, 로이터 사진기자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진이라는 매체 위에 풀어놓는 스토
리텔러로서 대중의 시선을 대변한다. 
 사실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오는 기자들의 이야기
는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를 위한 기록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보도사진이라고 명명한 이들의 역할
이 사실 기록 그 이상의 영역을 넘나들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닌 힘은 더욱 빛
을 발한다. 
 사회의 현상과 순간의 진실을 사진으로 말함과 동
시에 인물의 삶에 대해 고찰하도록 유도하는 예술성
을 지닌 로이터 사진작가들. 그들이 기록한 세상의 드
라마를 감상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삶에 
공감해 보는 것은 어떨까?
 호정은 큐레이터 ddori1220@naver.com

현장성과 사실성에 더해진 

감동과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도착하기 100여미터 전 보트에 바람이 빠지자 한 남성이 아이를 구명튜브에 태우고 해변을 향해 헤엄치고 있다.  알키스 콘스탄티니디스 / 레스보스, 그리스(201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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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시구성 

기간  2016년 6월25일(토)부터 9월25일(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구성  사진 450여점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입장 마감 오후 7시) 

요금  성인 1만3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예매  예스24 티켓 1544-6399,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홈페이지  reutersdrama.com | facebook.com/haniculture |
              instagram.com/reutersdrama

문의  한겨레 문화사업팀 (02)710-0766, reuter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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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Epilogue 연속된 시선
휴머니즘이 깃든 일상의 기록

➊ Reuters Classic 시선의 권리
로이터의 역사를 함께한 기념비적인 사진들

➏ Spotlight 주목된 시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 문제들➎ Reality 깊이의 시선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를 기록한 현장사진

ENTER
입구

EXIT
출구

Ticket & Audio

한가람미술관 2층

예상동선

➋ Emotion
탈 원근적 시선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감정의 기록

Photozone

➌ Unique
시선의 흐름
색(色)의 그라데이션으로

완성한 유쾌한 세상의 칼라칩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➍ Travel on Earth 중첩의 시선
인간과 더불어 세상을 이루는 자연의 아름다움,

동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문화가 있는 삶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서대영 상사
로 큰 인기를 모은 배우 진구(사진)가 
<로이터 사진전>에 목소리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진구는 “기자들의 생생한 메
모와 다이어리 덕분에 마치 현장에 있
는 듯한 느낌”이라며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한 보도사진과 가까워진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진구의 중저음 목소

리로 녹음한 오디오가이드는 보도사진전의 특성인 리얼리
티를 느끼고자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전망이다.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세상을 구성하는 인물들 저마다의 삶과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전시는 모두 총 여섯 섹션으로 구성됐다. 
그 키워드는 Reuters 영문 이니셜에서 따왔다. 
본 전시와 에필로그를 지나 전시장 출구로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면면들, 그
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웃들과 우리들의 이야기들과 조우한다.

시선의 변화로 

섹션별 다채로움 추구

시선의 흐름을 따른 공간스토리

형형색색의 벽으로 구별되는 전시장 내부 공간에 익숙

한 당신이라면 로이터 사진전에서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뀌는 공간마다 다각도로 전개되는 시선의 변화에 주

목해보자. 해체주의를 표방하여 전통 서구철학의 개념

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자크 데리다처럼 로이터사진전은 

기존 보도사진에서 탈피한 사진전을 추구한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

어 구성한 이번 전시에서는 데리다의 <시선의 권리>에

서 차용한 공간 디자인 컨셉이 각 섹션의 주제와 어우

러져 조화를 이룬다. 이 시선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발

걸음을 이동하면 어느덧 복합적 장르의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관람 포인트 1

진구가 들려주는 오디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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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포착한 로이터의 기록들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가 되어도 그들의 정통
성을 이어가는 현재의 대표 사진들로 구성, 백 년간 로이터가 포착한 역사적 순간들을 살펴본다.  

또 하나의 드라마라고 불리는 스포츠 현장 사진들을 포함하여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환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 희로애락을 표출한 사진과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이 녹아 있는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삶의 드라마를 마주한다.

Reuters Classic

니제르 서북부 타우아의 긴급구호센터에서 영양실조 상태인 한 

살배기 아이의 손가락이 엄마의 입술을 누르고 있다. 

 핀바 오라일리 / 타우아, 니제르(2005. 8. 1)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6년 4월21일 동독 공산당 서기장으로 재선된 에리히 호네커에게 우정의 포옹과 입맞춤

으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전속사진가 / 베를린, 독일(1986. 4. 21)

한 튀니지 군인이 튀니지 수도 중심가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함을 지르고 있다.  자라 빈사므라 / 튀니스, 튀니지(2011. 1. 14)

섹션 1

섹션 2 Emotion

로이터로 본 세계사 100년

그동안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세계 제 1차대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더불어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포착한 장면

들로 20세기를 기억한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 21

세기의 사진들의 간접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기술과 뛰

어난 시각예술의 미를 감상해보자.

관람 포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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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만들어가는 보통 사람들의 유쾌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은 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혹은 이국적 피사체들이 아름다운 211점의 칼라칩으로 완성된다.

지구별여행을 통해 자연의 신비함과 이국적인 지구촌의 풍경, 동물의 세계, 그리고 자연과 동물과 어우러
져 문화를 이루고 사는 인간의 삶을 조명한다.

Unique

Travel on Earth

1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의 지중해 마을 부놀에서 열린 연례 토마

토 전쟁 “토마티나(Tomatina)”에서 한 열성 참가자가 토마토 과육

에 파묻혀 있다.  마르셀로 델 포소 / 부놀, 스페인(2006. 8. 30)

벨라와 데이지가 영국 서부 말버러 인근의 블루벨로 뒤덮인 숲

속을 달리고 있다.  토비 멜빌 / 말버러, 영국(2015. 3. 4)

영국 솔즈베리 평원의 스톤헨지 상공의 별들 사이로 유성이 긴 

꼬리를 흔들며 밤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키런 도허티 / 솔즈베리, 영국(2010. 8. 12)

1

섹션 3

섹션 4

32

보도사진이 항상 

심각해야 한다는 건 편견 

보도사진은 심각한 사회 이슈를 담고 있다, 작품을 관람 

할 때 상당한 감정 소모가 뒤따를 것이다, 라는 편견은 버

리자.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처절한 고통을 느낄수록 보

는 이의 감정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보도사진이 전하는 

메시지가 크게 각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부

분에서만큼은 심각함과 비장함, 정의감 같은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도 좋다. 보통 사람들의 유쾌한 일상을 포착, 프

레임 속 각각의 고유한 빛을 그루핑 한 화려한 지구촌 이

백여 곳 수만 가지 이야기들로 세상은 특별하고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돌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관람 포인트 3

2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나흘 동안 

열린 연례 코믹 콘 대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만화 애호가 중 하나인 

스티븐 퀸토가 ‘나이트크롤러’로 분

했다.  마이크 블레이크 / 샌디에고, 미국

 (2003. 7. 19)

3 한 여자가 세비야의 안달루시아 

현대 미술 센터에서 스페인 예술가

인 크리스티나 루까스의 설치 미술 

작품인 “앨리스”를 촬영하고 있다.  

 마르셀로 델 포소 / 세비야, 스페인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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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권, 환경 등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사회적 이
슈들을 담은 사진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고찰 해본다.

보도사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펼쳐진다. 지금도 지구
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 테러, 자연 재앙과 사건사고들의 현장감 넘
치는 보도사진들을 통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세상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것은 휴머니즘이 깃든 보통 나날의 기록임을 보여
주는 사진들로 전시의 대미를 장식한다.

아르한겔스크 코이다 마을에서 90㎞ 떨어진 백해의 빙산에서 

사냥꾼들에 의해 포획된 어린 바다사자들이 그물망에 갇혀 

있다.  나데즈다 브레시콥스카야 / 코이다, 러시아(2001.3. 21)

홍콩의 사스(SARS) 의사인 츠 유엔만의 장례식에서 사스 감염을 피하

고자 마스크를 쓴 한 조문객이 우산 아래 몸을 감추고 있다.

 보비 입 / 홍콩, 중국(2003. 5. 22)

케냐 수도 나이로비 서쪽 코겔로 마을에서 소년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다.  

 토마스 무코야 / 코겔로, 케냐(2015. 7. 16)

가자지구 네베데칼림의 유대인 정착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섬광수류탄을 발사하는 이스라엘군 탱크를 쫓고 있다. 

 수하이브 살림 / 칸유니스 네베데칼림, 팔레스타인(2005. 9. 6)

아이티 대지진으로 폐허로 변한 포르토프랭스 시내의 무

너진 성당 잔해 사이로 한 여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앨리슨 셸리 / 포르토프랭스, 아이티(2011. 1. 9)

4인 4색 기자의 눈,

그들의 카메라

이 기자들을 주목하라.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저마다 

현장과 현장을 오가며 고군분투하는 600여명 기자

들 가운데 자신들의 고유한 성역을 쌓고 있는 대표들

이다. 

전시를 감상하기 전 이들의 이름을 체크해두고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길. 

아드리스 라티프 
Adrees Latif

활동지

뉴욕, 미국

출생지

라호르, 파키스탄

카메라

Full-frame digital SLR

다미르 사골
Damir Sagolj

활동지

베이징, 중국

출생지

사라예보, 보스니아

카메라

Canon 5D Mark III

고란 토마셰비치
Goran Tomasevic

활동지

나이로비, 케냐

출생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카메라 
Canon 1DX, 5D Mark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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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스 베흐라키스
Yannis Behrakis

활동지

아테네, 그리스

출생지

아테네, 그리스

카메라

Canon 1D Mark IV, 
5D Mark III

보도사진의 정수를 맛보다

Reality는 말 그대로 시각을 다투는 현장 사진들을 

모아놓은 섹션이다. 보도사진이 갖는 최고의 미덕인 

사실성과 현장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자료실에서 아카이브를 내려다 보는 듯한 독특한 섹

션구성을 통해 테러, 전쟁, 내전, 난민, 시위, 재해 등 

로이터식 보도사진을 감상하도록 했다. 

로이터 대표 기자들이 망라돼 기자 별 사진 스타일 

비교도 가능하다. 아울러 너무 참혹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은 격리 공간에서 원하는 관람객들만 보도록 

배치해 심신이 약한 관람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

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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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의 대명사 로이터는 1851년 독일 태생 유대인인 폴 율리우스 로이터(Paul Julius Reuters)가 영국 런던
에 설립한 뉴스통신사다. 뉴스제작과 배포에 전서구(군용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비둘기)와 전문을 이
용하고, 런던-파리 간 해저 케이블망, 위성, 인터넷 전용선 등 각 시대별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
써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공정한 보도로 신뢰와 명성을 쌓았다. 로이터가 런던 금융 중심가에 위치한 왕립 거
래소에 사무실을 열었을 당시 전체 직원은 로이터 자신과 11살 난 소년이 전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영국의 통신사에 편입된 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보도의 원칙을 수
호하기 위해 ‘로이터 신뢰 원칙’을 제정하였다. 속도성, 정확성, 중립성은 로이터라는 브랜드에 흐르는 일관된 
정체성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 가운데 사진 서비스가 가장 강한 로이터의 사진은 종종 미국 신문과 아랍 신
문의 1면에 같이 실린다. 그만큼 중립적이란 얘기다. 
　1970년대에 들어 금융정보 서비스까지 그 활동의 폭을 넓혔고, 2007년에는 캐나다의 정보서비스 기업인 
톰슨 사에 합병돼 톰슨 로이터 그룹을 형성했다. 현재 세계 200여 도시에 지국을 두고 1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런던 최초 

링컨 대통령

저격사건 보도

1865
타이타닉호

빙하와 출동

1912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다

1956

베를린 장벽

무너지다

1989
사담 후세인

생포하다

2003
미국,

주택담보대출

업체 패니메이,

프레디맥

구제 결정

2008

페이스북 

기업공개로

50억달러 조달

2012
은행 조사를 

통해 싱가포르

역외 외환시장 

조작 적발

2013
사우디가 

원유가 하락을 

경고하다

2014

로이터 뉴스 속보의 역사

로이터가 최초로 포착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폴 율리우스 로이터, 주식시장

가격을 전하기 위해 브뤼셀과

아헨 사이에 비둘기를 날리다

보도사진의 역사를 함께한 로이터

진실, 독립,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행동하는 로이터 기자들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

마스터피스를 닮은 작품들

파리 거리에 운집한 몇십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이 사

회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 앞 총기난사 사

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진에서 포착한 

장면이다. 드라마틱한 빛이 혼합된 역동적 동작, 거대

한 연필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각상 주위의 사

람들을 촬영한 이 사진은 외젠 들라쿠르아의 회화작

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연상시킨다 하여 

온라인에서는 “민중을 이끄는 연필” 이라고 불렀다. 

스테판 마에 / 파리, 프랑스(2015. 1. 11)

에리크 가야르 / 베르셰바, 이스라엘(2009. 1. 7)

장례식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다. 서로에게 기대며 뜨

거운 눈물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흡사 미켈란젤로 

의 조각 작품 “켄타우로스들의 전투” 구도를 닮아 

있다. 별다른 장치 없이 인물들이 겹치면서 공간의 

깊이를 살린 회화적인 구성이 흥미롭다.

외젠 들루크루아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 / 캔버스에 유화)

미켈란젤로 / 켄타우로스들의 전쟁 

(1492 / 대리석 84.5 x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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